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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어제(22일)에 이어 5월 23일(목)에 전북, 전남지방본부를 찾아 현장을 순회하고, 지방본부 위원장 등 조합 간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전남, 북 조합원들 및 조합간부들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과 관련, “아직 협상이 한창이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, 현장의 우려와 기대 모두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조합원의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��이어 “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 구현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” 면서도 “지난 해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었던 2030 조합원들의 근로조건도 세심히 살피고 있다”고 피력했다.��위원장은 계속해서 “카페테리아 복지는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아 전문성을 갖춘 노사 교섭위원들이 실무 및 축조심의에서 계속 논의 중” 이라며 “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이 나오는 대로 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께 경과를 보고 드리겠다”고 약속했다. 내일 24일(금)에는 부산, 대구 지역본부를 찾아갈 예정이다. ����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2일(수)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.


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협상이 불발되자 정부가 사실상 국제노동 기구(ILO)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를 공식 발표하고, 절차에 나선 것이다.��비준이 추진되는 3개 협약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87호 협약과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98호 협약,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협약이다.��이에 경영계는 "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·갈등·불균형적 노사 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"고 반발했다.��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22/2019052201138.html








위원장, 전북·전남 지방본부 방문�복지분야 관련, “2030 조합원에게도 혜택 돌아가야”










